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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 

 
본 논문에서는 차량 간 인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자율차를 비롯한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주행 안전 및 

교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추돌과 같은 교통사고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차량용 통신기술과 

안전서비스를 소개한다. 본 연구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요청 시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에 

고화질의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관련 서비스 시장 및 

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 

 

Ⅰ. 서 론  

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차량용 통신시스템, 

지능형 인프라,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

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기본적인 경고메시지와 같은 

안전서비스 차원을 넘어 커넥티드 객체 간 실시간 

교통정보 공유를 통해 획기적으로 진화하고 있다. ‘23 년 

12 월 국내에서 채택된 C-ITS 통신방식(LTE-V2X) 

이후 5G-NR-V2X 통신기술을 활용한 100Mbps 급 

차량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본 

논문에서는 5G-NR-V2X 기반 차량 간 인식정보 공유 

서비스 기술을 구현하고 연구원내 일반도로에서 실증한 

결과를 소개한다. 

Ⅱ. 본론  

본 연구에서는 5G-NR-V2X 기반의 차량간 인식정보 

공유를 통한 보행자 및 커넥티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

수 있는 서비스 기술을 구현하고 원내 실도로에서 

검증하였다. 차량 간 인식정보 및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 

SAE J3224/J2735 기반 SDSM, HDSM 통신 프로토콜을 

적용하고 인식된 객체(보행자, 차량 등) 정보와 차량의 

전방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단말을 개발하였다. 

[그림 1] (a)는 서비스 실증을 위한 차량 및 서비스 단말 

모습과 V2V 로 수신된 인식정보(보행자, 차량 등)에 

대한 서비스 단말 화면(b)을 보여준다. 본 실증에서는 

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시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

판단한 보행자 인식 차량이 해당 정보를 주변차량에게 

공유하거나 추월을 시도하려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게 

전방 시야 영상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추월을 할 수 있는 

서비스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.  

Ⅲ. 결론  

본 논문에서는 5G-NR-V2X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

인식공유 서비스 기술을 구현하고 보행자 안전 및 추월 

안전서비스 시나리오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였다. 

앞으로 C-ITS 기술은 발전된 통신기술을 통해 더욱 

고도화된 도로교통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 

  
(a) 시스템 구성 (b) 서비스 단말 

[그림 1]센서 쉐어링 서비스를 위한 실증 시스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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